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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가 소 개 

 

나는 서울 강일 초등학교 1학년 8반 김유송이야.  

8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고 이야기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현아 선생님이 책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가지 마세요”라는 책을 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  

 

발리에 가서 여러 곳을 구경했어.  

그 중에 차를 태워주시는 ‘꾸뜻’이라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쓰고, 느낌을 더했지. 



작가의 말 

 

이 그림책은 2016년 여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다 온 뒤,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만 아는 이 일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입니

다. 여행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기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발리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리에는 어수룩한 옷을 입고 TAXI를 탈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한 달 동안 차를 태워줬던 꾸뜻 아저씨도 원래

는 길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독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지만, 가난한 꾸뜻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 



추천의 글 

 

단이 김유담 작가 그리고 강이 김유송 작가와 함께 [교실 속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지윤 작가가 그림책 ‘가까이 가지 마세요’를 통해서 전해준 감동이 두 자매에

게로 흘러가서 또 하나의 이야기 싹을 피워냈습니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우붓, 서로 다른 장

소에서 만난 장면이지만 어린이작가들은 같은 마음으로 작은 곳에 따뜻한 시선을 주었습니다. 한 권

의 그림책을 완성하기 위해 여름날 우붓에서 만난 장면과 아이들을 가슴 속에서 꺼내어 뜨겁게 쓰

고 그려낸 두 작가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조셉 켐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라. 그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확인하라’라는 말을 하였습

니다. 두 작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독자들로 하여금 여행지에서 만났던 작고 따뜻한 장면을 떠올리

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두 자매 작가가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교사 이 현 아 



추천의 글  

 

여행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오래 눈길을 줍니다.  

어른의 눈에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이들에게는 낯설고, 신기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이기도 하지요. 

‘가이드’나 ‘드라이버’ 혹은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송이는 그들과 이어진 그들의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가진 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가운 시선을 유송이는 무척 크게 느꼈습니다. 대부분 ‘손

님’이었을 유송이가 여태 받아왔던 따뜻한 시선이나 부드러운 말투와는 너무나 달랐을테니까요.  

제가 던진 시선을 돌이켜 보았고, 제 입에서 나간 말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송이의 바람처럼,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꾸뜻씨들이 따뜻한 말과 눈길을 받는 세상을 꿈꿉니

다. 여행지에서의 아이스크림만큼이나 달콤한 우리들의 시선을 누군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

니까요.  

2016년 12월 7일 
엄마 조 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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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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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